
열린마루 2013 March + April20

김지영 (38 주부) ● 아이를 생각

하여 탄산음료의 선택은 지양하

고, 주스를 찾는 편이에요. 단맛

이 없을 것 같은 무설탕 음료의 액

상과당이 식욕을 촉진시킨다니. 

무설탕 음료에 가려져있는 진실을 

널리 알려 많은 이들의 음료 선택

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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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한 정보* 아리아가 떴다 

이혁 (31 직장인) ● 평소에 음료를 많

이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, 보통 비타

민 워터를 마십니다. 편의점에서 비타

민 음료를 구입하며 진열되어있던 무

설탕 음료를 본 적이 있는데, 건강에 

유익할 것이라 생각했던 음료가 오히

려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

그다지 선택하여 마시고 싶지 않네요.

이원규 (43 직장인) ● 음료를 

자주 마시지 않는 편이지만, 보

통 이온음료를 마십니다. 특

히, 집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을 

위해 우유를 많이 마십니다. 건

강에 좋은 음료라 생각했던 무

설탕 음료가 의외로 식욕을 촉

진시켜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

을 알고 나니, 앞으로 음료를 

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피하게 

될 것 같네요.최혜연 (16 학생), 송영래 (16 학생) ● 평소 음료를 잘 마

시지는 않지만, 마시게 된다면 주스를 주로 마시는 편입니

다. 사실 무설탕 음료에서 단맛이 나는데 어떻게 단맛이 나

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었거든요. 그런데 무설탕 음료에 설

탕 대신 사용되는 액상과당이 오히려 식욕을 촉진시킨다니. 

조금은 놀라운 사실이네요. 

“음료, 하루에 
 얼마나 드시나요?”

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손에 냉음료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

다. 무더운 여름이면 더욱 당기는 달콤한 음료들. 과연 시민들은 하루에 음료를 얼마나 

마실까? 또 건강을 생각해 마시는 무설탕 음료 속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 오히려 비만

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.

오늘 거리 인터뷰를 진행한 

박혜민 씨는 식품의약품안전

처 기자단 활동을 소소한 일

상의 행복이라 여기며, ‘만남’

과 ‘맛남’에서 오는 낭만과 여

유를 좋아하는 평범하면서도 

특별한 여자다. 현재 모교인 

숙명여대에서 근무 중이다. 

채지민 (13 학생) ● 물이 훨씬 깔끔한 맛이 있어서 음료수는 마시지 않

고, 물을 마셔요. 마치 몸에 좋은 것처럼 ‘무설탕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

는 음료들의 뒤에는 몸에 그다지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숨겨

져 있지만, 물은 그렇지 않잖아요. 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깨끗함을 담고 

있어서 여러모로 몸에 좋으니,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.

reporte
r

식약아리아 

박혜민 씨 


